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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4.(수) 08:00 배포 2024. 9. 4.(수) 08:00

유인촌 장관이 화면 해설한 영화 <소풍>, 
‘제25회 가치봄 영화제’에서 특별 상영

- 유인촌 장관, <소풍> 화면해설 녹음(8. 7.)에 이어 특별상영회(9. 4.)에 참석
-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과 ‘가치봄’ 영화 인식 개선에 나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9월 4일(수), 제25회 가치봄 

영화제’ 특별상영회에 참석해 직접 화면해설을 한 영화 <소풍(제작 로케트

필름)>을 관람하고 <소풍>을 연출한 김용균 감독, 나문희·박근형 출연 

배우와 함께 관객과 대화를 나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주최하는 ‘제25회 가치봄 영화제’는 9월 3일(화)부터 

7일(토)까지 시지브이(CGV)피카디리1958(서울 종로구)에서 열린다. 

이 영화제는 장애를 소재로 하거나 장애인이 제작에 참여한 영화 30여 편을 

선정해 상영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경쟁 장애인 영화제이다. ‘가치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화를 ‘같이 본다’는 의미를 담은 영화 한글자막 

화면해설 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이다. 

  이번 특별상영회에서는 지난 2월에 개봉, 관객 35만 명을 동원하며 

큰 화제를 모은 영화 <소풍>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치봄’ 영화로 제작해 상영한다. 이를 위해 유인촌 장관은 지난 8월 7일(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녹음실을 찾아 영화 <소풍>의 화면해설 녹음에 직접 

참여하고, 장애인 문화향유권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시각·청각 장애인 위한 ‘가치봄’ 영화 연간 100편 내외 제작, 지역별 상영회 

개최 지원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매년 ‘가치봄’ 영화제 개최를 지원하고 시각·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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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화면해설 제작 및 상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00편 내외의 ‘가치봄’ 영화를 제작하고 지역별 상영회 개최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한글자막·화면해설 영화 사전제작과 

동시개봉을 시범 지원하고 있다. 이번 특별상영회도 ‘가치봄’ 영화와 영화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서 유인촌 장관이 직접 화면해설을 하며 

‘가치봄’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됐다.

  유인촌 장관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는 ‘가치봄 영화제’의 개최를 

축하드린다.”라며, “문체부는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과 ‘가치봄’ 영화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우수한 케이-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제25회 가치봄 영화제 포스터’

따로 붙임  영화 <소풍> 화면해설 녹음 현장 사진과 영상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지희 (044-203-2431)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주무관 민미옥 (044-20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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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제25회 가치봄 영화제’ 포스터


